
《테러와 기독교의 신앙》 

 

얼마전 리버사이드 발달장애인 재활센터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14 명의 

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이런 테러가 앞으로도 예측 할 수 없는 공공 장소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서 발생 할것으로 본다.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프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테러를 바라보는 눈은 이슬람인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는 좀 냉정하게 이번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판적 태도가 포용적으로 바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이번처럼 미국내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를 생각해보았다. 

 

아마도 기독교인들 보다도 이슬람교도들이 더 심각하게 이번 사건을 받아 들일 

것으로 본다. 

 

그들은 절대로 이런 일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두려움과 더 심한 

이슬람교도로서의 정체성에 흔들릴 것이다. '내가 과연 이슬람 교도로 살아 

가는 것이 정당한가?'  

 

그들은 소리없이 숨을 죽이고 사회의 따까운 눈초리를 받아가며 깊은 한숨과 더 

나아가 이슬람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만약에 반대로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이런 테러 행위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절대 그런일은 없겠지만...) 우리 평범하게 예수님처럼 살기 바라는 

기독교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문제는 어떤 종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인가? 가 심각한 문제다.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극악한 살인 행위는 이슬람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좋은 사람인가? 물론 어떤 종교에서도 살인 행위는 용납 

되지 않는다. 

 

나는 이슬람 옹호 주의자가 아니다. 파리가 아닌 내가 살고있는 가까운 

사회에서 발생한 테러이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마음으로 사건을 보려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이슬람에대한 비판적 견해를 버리려는 발버둥이다. 

 

이런 테러가 발생 할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것이 무엇일까?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타시핀 말릭' 과 '사이드 파룩' 의 악한 행위는 괘씸하고 

용서 받기 어렵다. 그 악한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떠는 평범한 이슬람인들을 품어야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보여 줘야 할때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코란' 과 '모하메드' 의 가르침이 '성경' 과 '예수 그리스도' 

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슬람인들이다. 

 

이제 비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포용의 공간안으로 들어가는 기독교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잔악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 

'알라' 도 하나님이고, '야훼' 도 하나님일진데 어는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의 아픔에대한 기독교인의 행동에서 결정지어 지는 

것이다. 

 

《최사무엘목사 목회칼럼 12-7-2015》 

 

 

 


